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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은주

● 건축가

● 한국공간다자인대상(2011), 한국건축가협회 아천상(2012) 수상

● 저서: <골목 인문학>, <내가 살고 싶은 작은 집>, <생각을 담은 집 한옥> 등

임형남

● 건축가

● 한국공간다자인대상(2011), 한국건축가협회 아천상(2012) 수상

● 저서: <그들은 그 집에서 무슨 꿈을 꾸었을까>, <사람을 살리는 집>, 

                     <집, 도시를 만들고 사람을 이어주다> 등

정말 좋은 집

집이란 원래 언제든지

돌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.

낮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

사람들하고 부대끼고 피곤했어도 

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,

가족들이 있는 곳, 

그런 의미가 있는 곳인데

우리는 자꾸만 그 사실을 잊게 된다. 

추억이 들어 있고 

기억이 묻어 있는 집, 

내가 언제든 

돌아갈 수 있는 집, 

가족이 함께 머무는 집, 

그런 집이

정말 좋은 집이 아닐까.

노은주, 임형남의 《집을 위한 인문학》 중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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